
[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 항의 의견서]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파괴 주범,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설립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이하 녹지영리병원)설립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영리병원 도입

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줄 수 있는 주식회사형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보다 수익성을 우선합니다. 영리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비를 올리거나 의료 

인력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의료민영화의 천국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20%나 더 비쌉니다. 

또 필수 의료를 위한 인력을 감축해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더욱이 제주도에 들어오려 하는 녹지영리병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주장하듯이 단지 ‘외국인병원’에 그치는 것이 아

닙니다.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외국영리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이 다시 중국자본과 함께 국내로 수입되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를 위한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병의원들이 영리병원도 갖게 하는 불법적인 우회로를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녹지영리병원이 허

용된다면 앞으로 국내 병의원들이 외국 자본을 끼고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후죽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지사 선거 당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

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5조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

면 도지사가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이 녹지영리병원에 다리를 걸

치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

다.

영리병원은 가뜩이나 높아지는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고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이것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돈벌이 자본에게는 유리하

지만 대다수 시민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의료민영화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하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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